
4 2023년 3월23일 목요일사회

불안불안하더니결국사고가터졌네요

22일광주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채광시설에서20대여성A씨가추락해숨지는사고가발생해출입을금지하는 폴리스

라인 이둘러져있다. 송민섭기자

광주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채

광시설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발생했다.

현장에는수영장채광시설에그물망등

이설치돼있었지만, 사고를막는데는아

무런도움도되지못했다.특히인근주민

들은 오래전부터사고 위험으로 불안했

다며행정당국에시설관리대책마련등

을촉구했다.

22일광주북부경찰 소방서에따르면,

이날 오전 12시11분께 북구 우산수영장

과연결된한채광시설에서A(22)씨가7

m아래로추락했다.

현장에도착한119구급대가곧장A씨

를인근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숨

졌다.당시A씨는심정지상태였지만,맥

박과호흡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

A씨가추락한채광시설은지하에위치

한수영장에빛 바람이들수있도록하는

외부시설이다.환기구멍에는2.5m넓이

의그물망이덮여있고, 구멍주변을따라

출입추락등을방지하는1.5m높이의펜

스가둘러져있다.

북부경찰은시설에동행했던A씨의친

구가 술에 취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을토대로, A씨가스스로채광시설내

부 그물망 위에올라섰다가떨어진 것으

로추정하고있다.

이사고를두고인근주민들은 예견된

참사였다고입을모아말한다.

북구우산수영장인근잔디공원에서만

난 김모(73)씨는 이곳에는강아지를산

책시키거나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밤마다이곳

에돗자리를 깔고술판을벌이는사람들

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을

차고놀 때 저곳(채광시설)으로 종종 공

이들어가곤한다. 난간사이가촘촘하지

않아 혹시떨어지지않을까 몇번이고노

심초사했다고귀띔했다.

실제 둘러본 채광시설은 난간과 난간

사이가 넓어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라면

충분히들어갈수있어보였다.또설치된

안전 그물망은가운데에큰구멍이나있

는 등 사실상 인명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설치한추락방

지표지판또한낡고해져 난간에올라가

지마시오라는문구를겨우알아볼정도

였다.

반려동물 산책을위해이곳을자주찾

는다는김모(48)씨는 벚꽃이피면채광

시설인근에앉아 쉬어가는사람들이정

말많다.오가는주민들이굉장히많은곳

인데 그에비해안전시설은 몹시부족하

다며 (채광시설안전펜스를보니)구멍

이큼지막하게뚫려있어산책나온개들도

쉽게들어갈정도다. 가로등도종종꺼져

길이안보일때도있다. 생각해보면사람

의목숨이걸릴만큼위험한곳아닌가.이

에대한마땅한대책이마련돼야할것같

다고강조했다.

북구는 뒤늦게해당시설에대한 안전

대책을강구하겠다고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채광시설에 설치된 그

물망은 애초에낙석 등을막기 위해설치

됐다.그럼에도혹여모를추락방지를위

해곳곳에출입금지표지판을마련해뒀

다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 만

큼, 사각지대가없는지다시한번점검하

겠다.개선사항이있다면담당부서에요

청해시정하겠다고말했다.

박현철북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관

리팀장은 당장은로프로돼있는그물망

을 와이어로 변경해 1차 정비할 계획이

다며 사고와관련한수사가끝나면반투

명지붕 등폴리카보네이트를이용한 안

전시설을 마련하겠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정성현기자

아이돌보미학대의혹불기소, 지자체실수탓?

검찰 혐의없음 부모항소기각

부모 구청이MRI 등허위사실

동구 실수…사실확인서재송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에

넘겨졌던한혐의자가검찰조사에서불기

소처분을받았다.피해아동의부모는 지

자체가허위조사내용을수사기관에제공

한탓에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주장

하며법원에재정을청구했다.

22일 광주동구에따르면, 지난해 4월

27일 동구의가정집에서동구소속 아이

돌보미A(64)씨가생후8개월여아를돌

보던중학대의심행동을보였다.A씨는

4년경력의아이돌보미였다.

A씨는 아이를 뒤집어 놓거나 들어서

내치는등의행동을했다.이과정에서아

이는바닥에머리를찧기도했다.이모습

은부모가설치한가정내CCTV에모두

담겼고, 이를 확인한 부모는이튿날A씨

를아동학대혐의로고소했다.

동구 경찰은합동수사를펼쳐 아동학

대가맞다고판단,A씨를검찰에기소의

견으로송치했다.그러나그해10월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고, 부모

의항소도기각통보됐다.

피해아동의부모는검찰이A씨를불기

소 처분한 배경에는동구가작성한 아동

학대 조사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가받아든검찰의불기소결정문에

는 피해아동에대한MRI 검사결과 특

별한이상이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이를확인한부모는 아이는MRI 검사

를받지않았다. 그러나동구조사내용에

는검사를받은걸로돼있고별다른이상

도 없다는허위사실이 들어가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동구는부모와A씨등3명을번갈아조

사하다가이를종합하는과정에서A씨와

아버지B씨의진술이뒤섞였다고시인했

다.

동구관계자는 MRI 검사결과진술은

A씨의진술이었다.A씨는당시 (병원에

서피해아동이)MRI검사를비롯한각종

검사를받았다고진술했다며 B씨가머

리검사등의이야기를한점을비춰MRI

검사라고생각했다.다른의도는없었다.

잘못을인정한다고말했다.

동구는 B씨의 요청에따라, 실수를인

정한다는내용을담은사실 확인서등을

제공했다.아이의 부모는이를 토대로광

주고법에기소여부를결정해달라는재정

신청을냈다.

반면검찰은검찰시민위원회가만장일

치로 혐의 없음 의견을낸 점을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MRI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불기소처분의근거가아니라

고밝혔다. 정성현기자

광주북구우산수영장추락사발생

인근주민들입모아 예견된참사

잔디광장밤마다술판가족나들이

채광그물망쪽난간낡고허술해

북구,사고발생후시설관리밝혀


